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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산업 90.9조 원 규모…

지역별 특성 살린 산업 육성 전략 제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를 발표하고, 해양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해양박물관과 해양축제, 해양문화유산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역경제 성장과 연결하는 산업적 활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진은 해양문화산업의 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의 산

업 기반과 문화시설,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

준 해양문화산업의 총산출액은 숙박·음식업 등을 포함해 약 90.9조 원, 부가가

치는 42.2조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주요 거점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산업 발전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해양교육·문화·관광 연

계 확대 등 5대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지역 경쟁력 분석에서는 창원, 포항, 안산, 순천, 화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은 디지털 기반 해양콘텐츠, 서해권은 해양유산과 관광, 남해

권은 해양레저·예술·축제, 동해권은 해양에너지와 과학문화 중심의 발전 방향

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와 전담기관 설립, 정

기적인 산업 실태조사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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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인 이슬기 실장은 “해양문화는 보존과 체험의 대상을 넘어 지역경제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지역별 강

점을 살린 해양문화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연구본부 해양

관광·문화연구실 이슬기 실장(051-797-476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원문 URL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84&ct_report_gubun=1&idx=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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